
광주시교육청은 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6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시교육청 진학정보

분석팀이광주 51개일반고 3학년응시자 1만95

명의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이번 모의평

가는전년도수능과비슷하거나다소평이한수

준으로출제된것으로파악됐다.

국어영역은지난해수능보다다소쉽게출제

됐으며,수학영역은약간쉽거나비슷한수준으

로나타났다.

영어영역은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보다

는 쉽게 출제됐지만, 수험생 체감 난도는 높았

던것으로분석됐다.

사회탐구영역은전년도수능보다쉽게출제

된반면,과학탐구영역은자료제시방식을다

양화하고신유형의자료와선지를활용해변별

력을확보했다.특히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이

가장변별력이높게출제됐다.

이번분석결과를토대로주요대학의정시모

집지원가능점수를제시했다.

서울대학교의경우국·수·탐원점수300점기

준으로인문계열 273점, 자연계열 274점내외에

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세대·고려

대는국·수·탐 300점기준으로인문은268점,자

연은 270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273

점, 광주과학기술원(GIST) 266점, 광주교육대

학교236점대이다.

전남대학교인문계열의경우국어교육과244

점, 영어교육과 239점, 경영학부 235점, 행정학

과 232점, 정치외교학과 231점, 인문계열 226점

내외등으로예상됐다.

자연계열의 경우 의학과 지역인재전형 289

점, 치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전형 284점, 약

학부지역인재전형278점,수의예과277점,전기

공학과252점,수학과215점등으로분석됐다.

조선대학교는 의예과 지역인재전형 286점,

치의예과 지역인재전형 282점, 약학과 지역인

재전형 277점, 간호학과 지역인재전형 228점으

로예상됐다.

시교육청은 오는 8월5-12일 광주진로진학지

원단 및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진학전문교

사들이 ‘수시모집 대비 1대1 집중 대면상담’을

실시할계획이다. /박선옥기자

“6월모평작년수능과비슷”븣서울대인문 273점·자연 274점내외

뱚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채점결과발표

뱚전남대의학과지역인재전형 289점

뱚시교육청, 8월5-12일 수시 대비 상담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7(제9187호) 사회

“채원이가쓴물건들을보니정말평범한아이

였는데븣.세상을떠난게안타깝네요.어른들이

지켜주지못해서미안할따름입니다.”

9일 오전 9시30분께 찾은 광주시교육청 시민

협치진흥원 1층 로비에는 광주 여고생 흉기 살

인사건 희생자 고(故) 이채원(17)양을 추모하

는공간이마련돼추모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

이양을기리는기억공간한켠에는채원양의

영정과 흰 국화를 둘 수 있는 헌화대가 마련됐

다. <사진>

헌화장소옆채원의방에는채원이가매일밤

잠들 때마다 함께했다는 애착인형, 책상 한 쪽

에놓였던 ‘말랑이’장난감,평소사용했던에어

팟, 즐겨 입었다던 니트와 후드집업 등이 놓여

있었다.

이를보며추모객들은더없이평범하고행복

한 삶을 살아온 열일곱 소녀의 일상을 되새겼

다.생전채원양이가천대학교응급구조학과교

육설명회에다녀온기록과응급구조복등꿈에

대한 ‘이정표’와필기노트페이지에있던 ‘할수

있다’ 등의 다짐을 보고선 너도나도 안타까움

을금치못했다.

더욱이이곳채원이방에선 ‘이세계’, ‘Somed

ay’, ‘위로’ 등 평소 채원양이 즐겨 듣던 음악들

이흘렀는데,이를들은추모객중일부는눈물

을훔치기도했다.

추모공간유리창곳곳에는 ‘하늘에서는못다

한 꿈 맘껏 누리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채원양을추모하는메시지로가득했다.

장유정(50대) 화개초등학교 교감은 “인형과

필기노트등실제로채원이가쓴물건들을보니

우리의이웃이었던평범한아이가안타깝게떠

났다는것이실감난다”며“어른으로서,또교육

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안전한세상에서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눈시

울붉혔다.

김모(40대·여)씨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전

말을 전해 듣고 방을 둘러보니 더욱 슬펐다”며

“응급구조사를꿈꿨던채원이의반짝였던삶을

꼭기억하겠다”고안타까워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이

채원학생추모모임은오는21일까지운영되며,

이날 오후 2시에는 영원한 안식을 염원하는 추

모제가열릴예정이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은 “채원이를 보내주기 위한 시간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청소

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반복되지않도록국가가나서안전한사회를

제고해야한다”고역설했다. /서형우기자

“반짝였던삶기억”…故이채원양기억공간발길

추모모임 주관 21일까지 상시운영뱛

‘채원의방’인형·노트등유품전시뱛

추모객들 “약자 대상 범죄 멈추길”

자연재난대비양수기가동훈련 여름청자연재난대비양수기·수중펌프가동훈련이9일오후광주광주천중앙대교아래에서열려남구지역자율방재단과동행

정복지센터직원들이양수기를가동하는훈련을하고있다. /조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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